
동부
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6. 10. 27.(화) 배포 즉시

1. 관련 기사
□ 10.27.(화) 동아일보, “반도체 주52시간제 예외 시행령 땜질한다는 정부”
2. 설명 내용
□ 초광역특구법안 노동특례 관련,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

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
  ◦ 차관급 사전준비회의(9.18.) 이후 실장급 실무협의체를 지금까지 5차례 개최
    * 그간 초광역특구 개념, 방향성 공유를 거쳐 노사 양측의 제안의제 발제, 법안 주요

내용 설명 → 향후 충분한 숙의를 거쳐 밀도있게 논의 예정

□ 정부는 노동특례의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방식·내용을 미리 정해놓고 
사회적 대화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며, 사회적 대화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
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 않음

  ◦ 구체적 사례와 실태에 기반한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노동계의 우려 
사항들을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합리적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

  ◦ 사회적 대화를 통해 다양한 규율 방안과 내용이 논의될 것이며, 어떠한 
방식이든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할 것임

담당 부서

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 책임자 과  장 조민호 (044-200-2435)

규제혁신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서동오 (044-200-2437)

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책임자 과  장 백영식 (044-202-7740)

노동정책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이규영 (044-202-7752)

산업통상부 지역경제정책관 책임자 과  장 이주노 (044-203-4120)

초광역산업협력과 담당자 서기관 오유경 (044-203-4123)

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영계의 애로사항과 
노동계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숙의하여 

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

